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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 도 자 료
배포일자

2023년 3월 30일(목)
총 2매

담당
부서 여성정책과 담당자

∙여성일자리팀장 한창영 ☎440-2866
∙담당자 이은경 ☎440-2868

사진(이미지) ▣ 없음   □ 있음 참고자료  ▣ 없음  □ 있음 

보 도 시 점  배포 즉시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인천시, 여성친화기업에 최대 1천만원 환경개선비 지원
- 4.25일까지 접수, 10개 업체 선정 … 채용장려금(2백만원), 조직문화 컨설팅 도 지원 -

- 재직여성 경력단절 없이 일할 수 있는 근무환경 조성 위해 -

인천광역시(시장 유정복)는 여성이 일하기 좋은 기업환경을 만들기위

해 여성친화기업을 공모한다고 밝혔다.

지정대상은 상시근로자 5인 이상 50인 미만 기업 중 일하기 좋은 환

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는 인천시 소재 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에게는 

다양한 혜택을 제공한다.

여성친화기업에 선정되면 △휴게실, 수유실 등 여성전용시설, 노후시

설의 환경개선사업비 최대 1,000만원 △여성근로자 신규채용시 채용

장려금 200만원(기업당 최대 2명) △기업맞춤형 조직문화개선 컨설팅 

등이 지원된다.

특히 올해는 인천시가 광역자치단체 중 최초로 ‘특화형 경력단절예

방 지원사업 운영기관’으로 선정됨에 따라 노무사, 경력설계전문가 

등 전문가들의 컨설팅도 받을 수 있다.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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선정방법은 여성 고용 현황, 일･가정 균형지원, 업무협약 및 협력사업 

등 4개분야 23개 항목의 평가 기준에 따라 현장실사를 포함한 평가를 

거쳐 고득점 순으로 10개 기업을 선정한다.

여성친화기업 지정을 희망하는 기업은 4월 25일까지 관련 서류를 갖

춰 인천광역여성새로일하기센터(전화번호)로 방문, 우편, 메일 등으로 

접수하면 된다.

김지영 시 여성가족국장은 “여성 일자리 정책이 경력단절여성 지원

에서 재직여성의 경력단절 사전예방으로 변화해야 한다”며 “이번 

사업을 통해 여성들이 경력단절 없이 일하기 좋은 환경에서 근무할 

수 있기를 바란다”고 말했다.


